
「2023년 교통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귀국보고서

   이병윤  부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
 

위원장

2023. 6.

서울특별시의회
(교 통 위 원 회 )



공무국외활동 개요

1. 활 동 국 : 스웨덴, 핀란드

2. 활동목적

  ㅇ 교통위원회 의원 전문성 제고 및 의정활동 역량강화
  ㅇ 서울시 혼잡통행료, 교통 등 관련 정책방향 제시 및 개선방안 도출
3. 활동기간 : ’23.5.18.(목) ~ 5.25.(목), 5박8일

4. 보고책임자 : 교통위원회 위원장 박중화

5. 활동자 인적사항 : 총 17명

연번 구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1

의 원 교 통 위 원 회

위 원 장 박 중 화 단 장
2 부위원장 이 병 윤
3 부위원장 김 성 준
4 위 원 경 기 문
5 위 원 김 종 길
6 위 원 김 혜 지
7 위 원 소 영 철
8 위 원 윤 기 섭
9 위 원 이 경 숙
10 위 원 이 승 복
11 위 원 성 흠 제
12 위 원 이 상 훈
13 위 원 임 규 호
14

공무원 교통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장 훈
15 의사지원팀장 민 향 식
16 입법조사관 온 순 현
17 담당주무관 두 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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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국외활동 개요 및 일정

  출 장 국 : 스웨덴, 핀란드
  활동기간 : ’23.5.18.(목) ~ 5.25.(목), 5박8일
  활동목적
  ㅇ 교통위원회 의원 전문성 제고 및 의정활동 역량강화
  ㅇ 서울시 혼잡통행료, 교통안전 등 관련 정책방향 제시 및 개선방안 도출
  보고책임자 : 교통위원회 위원장 박중화
  활동자 인적사항 : 총 17명

연번 구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1

의 원 교 통 위 원 회

위 원 장 박 중 화 단 장
2 부위원장 이 병 윤
3 부위원장 김 성 준
4 위 원 경 기 문
5 위 원 김 종 길
6 위 원 김 혜 지
7 위 원 소 영 철
8 위 원 윤 기 섭
9 위 원 이 경 숙
10 위 원 이 승 복
11 위 원 성 흠 제
12 위 원 이 상 훈
13 위 원 임 규 호



연번 구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14

공무원 교통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장 훈
15 의사지원팀장 민 향 식
16 입법조사관 온 순 현
17 담당주무관 두 미 정

  주요일정
일자 장소 주   요   내   용 비고

5/19
스웨덴

스톡홀름

[기관방문] Friends Arena

- 돔구장 운영 노하우 질의 답변

5/20
스웨덴

스톡홀름

[현장답사] 스톡홀름 중앙역

- 스톡홀름 중앙역 교통수단 연계, 환승체계 등

5/21
스웨덴

스톡홀름

[현장답사] METRO 체험

- 스톨홀름 지하철 체험

[현장답사] 우드랜드 묘지공원

- 유네스코 등재 묘지공원 현장 방문

5/22
스웨덴

린셰핑

[기관방문] VTI(스웨덴 교통연구원)

- 교통안전, 혼잡통행료, Driving Simulator 강
의 및 토론 등

5/23
핀란드

헬싱키

[기관방문] MaaS Global社

- 교통수단 통합체계 선진 사례 비교 연구

5/24
핀란드

헬싱키

[기관방문] HSL(헬싱키 광역 교통청)

- 광역교통체계, 혼잡통행료 미도입 사례, 트램운영
등 관련 정책 연구

※출입국 일정 제외



2  공무국외활동 배경 및 추진경위

  활동 목적 및 필요성

 <1> 당면 교통현안 해결을 위한 국외사례 조사
   ㅇ 도심 혼잡통행료 관련 정책결정 필요
     -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발의(의안번호 411, 412)

     - 서울시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일시정지’실시

        ※ 3월17일~5월16일까지 일시정지 결과분석 후 운영방안 결정
     - 스웨덴 스톡홀름시 2007년부터 혼잡통행료 정식 시행

     - 핀란드는 혼잡통행료가 미시행 중이나, 도입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의 중

è 스웨덴과 핀란드 혼잡통행료 정책사례 견학

   ㅇ 1968년 이후 처음으로 서울시 트램 도입 추진
     - ’23. 4. 13. 위례선 트램 착공, ’25년 완공 목표

        ※ 규모: 마천역~복정역, 남위례역 연장 5.4㎞, 정거장 12개소, 차량기지 1개소
è 스웨덴과 핀란드의 트램 운영 및 관리, 안전확보 방안 조사

 <2> 첨단교통체계를 활용한 도시경쟁력 강화 방안 
   ㅇ 교통수단 통합체계(MaaS : Mobility as a Severice) 활용으로 교통혼잡 

등 도시문제 개선
     - 핀란드의 세계적인 MaaS 플랫폼 ‘Whim, 다양한 교통수단의 유기적 연계

     - 이동경로·수단 안내, 통행시간 및 비용 최적화, 요금 결제 등 관련 기술 참고

è 핀란드 MaaS Global社의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기술 및 정책 참고



 <3>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국가적인 대책 마련 필요 
   ㅇ 대한민국 ’20년 OECD 33개국 중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건수 및 

교통사고 사망자수 각각 33위, 28위,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
자수 32위

     - 스웨덴, 핀란드 교통안전 관련 지표에서 상위권(2~3위) 유지

è 교통안전 선진국과 비교, 사고건수 및 사망자 감소를 위한 노력 필요

 <4> 시립 기반시설 운영 정책 공유 및 방향 제시
   ㅇ 세계적인 돔구장 운영 노하우 공유
    - Friends Arena 돔구장 수용인원 약 5~6만 명, 미디어 큐브, 개폐식 지붕 

등 시설 설치·관리, 행사유형에 따라 신속하게 다양한 여건 조성(잔디, 자갈, 

빙상, 마루바닥)

è 고척 돔구장, 상암 월드컵 경기장 등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운영

증진을 위한 스웨덴 Friends Arena 선진사례 활용 

   ㅇ 산분장 제도화 흐름에 따른 시립승화원 유택동산 및 기타 산분장 시설 
운영 개선 방향 제시 필요

     - 보건복지부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23. 1. 6.)에 

따라 산분장1) 제도화 예정 

        ※ 통계청「2021 사회조사」선호하는 장례방법, 산분장 22.3%
     - 보건복지부 소개 해외 사례: 소나무 숲을 산분 장소로 사용하는 스톡홀름 

시립묘지 우드랜드 묘지공원(스코그쉬르코고르덴)

è 친자연적·수요자 중심의 장사시설 운영을 위한 스웨덴 장례 문화 및 시설 견학

1) 화장한 유골을 산이나 바다 또는 특정 장소 등에 뿌리는 장사방식



 추진경위

 <1> 공무국외활동 추진 회의 개최(1차)
   ㅇ 일    자 : ’23. 2. 8.(수)
   ㅇ 장    소 : 교통위원회 간담회장
   ㅇ 참 석 자 : 교통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
   ㅇ 주요내용 : 교통현안 분석 및 비교시찰 주제 선정, 비교시찰 주제에 

따른 시찰 대상 후보지 및 방문시기 논의
 <2> 공무국외활동 추진 회의 개최(2차)
   ㅇ 일    자 : ’23. 2. 10.(금)
   ㅇ 장    소 : 교통위원회 간담회장
   ㅇ 참 석 자 : 교통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
   ㅇ 주요내용 : 주제별 업무분장, 방문기관 선정, 주요 질의사항 논의
 <3> 정책토론회 개최
   ㅇ 주    제 : 자동차 급발진 사고원인 및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ㅇ 일    시 : ’23. 2. 24.(금) 10:00
   ㅇ 참 석 자 : 서울시의원, 시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100여 명
   ㅇ 주요내용 : 자동차 급발진 사고 방지 필요성에 대한 정책제언 및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 교통안전 관련 정책 의제 확산 및 선진사례 모색에 대한 필요성 제고

제1차 공무국외활동 추진회의 제2차 공무국외활동 추진회의 정책토론회



 <4> 공무국외활동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1차)
   ㅇ 일    시 : ’23. 4. 4.(화) 14시
   ㅇ 장    소 : 주한스웨덴대사관
   ㅇ 참석대상 : 수석전문위원 외 직원 3명, 주한스웨덴대사관 공공외교담당관
   ㅇ 주요내용 : 스웨덴 교통현황 및 방문기관 선정 적절성 검토

 <5> 공무국외활동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2차)
   ㅇ 일    시 : ’23. 4. 18.(화) 14시
   ㅇ 장    소 : 교통전문위원실
   ㅇ 참석대상 : 수석전문위원 외 직원 3명, 전문가 1명
   ㅇ 주요내용 : 스웨덴·핀란드 기관방문 및 현장시찰 등 연수일정에 대한 조언

 <6> 공무국외활동 추진 회의 개최(3차)
   ㅇ 일    시 : ’23. 5. 3. (수) 11시
   ㅇ 장    소 : 교통위원회 간담회장
   ㅇ 참석대상 : 교통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 
   ㅇ 주요내용 : 공무국외활동 과제 및 세부일정 최종 점검, 추진사항 점검

제1차 사전 전문가 간담회 제2차 사전 전문가 간담회
제3차 공무국외활동 

추진회의



Ⅱ 국가별 국가별 국가별 국가별 국가별 국가별 국가별 국가별 국가별 현황 현황 현황 현황 현황 현황 현황 현황 현황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주요업무수행 주요업무수행 주요업무수행 주요업무수행 주요업무수행 주요업무수행 주요업무수행 주요업무수행 주요업무수행 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국가별 현황 및 주요업무수행 결과

1  국가별 현황

 스웨덴 및 핀란드 일반현황

 < 스웨덴2) >

  ㅇ 면  적 : 450,295㎢(한반도의 약2.4배)
  ㅇ 인  구 : 10,462천명
  ㅇ 수  도 : Stockholm(수도인구 92만명)
  ㅇ 1인당 GDP : US$ 60,616(’21년)
  ㅇ 국가명목 GDP : US$ 6,209억(’21년)
  ㅇ 정  부 : 내각책임제(입헌군주제)

 < 핀란드3) >

  ㅇ 면  적 : 338,472㎢(한반도의 약1.5배)
  ㅇ 인  구 : 5.5백만명
  ㅇ 수  도 : Helsinki(수도인구 65만명)
  ㅇ 1인당 GDP : US$ 53,044(’21년)
  ㅇ 국가명목 GDP : US$ 2,943억(’21년)
  ㅇ 정  부 : 이원집정부제(대통령 직선제 + 의원 내각제)

2) 2022 해외출장 가이드 스웨덴 스톡홀름 무역관(’22년 KOTRA 발간)
3) 2022 해외출장 가이드 핀란드 헬실키 무역관(’22년 KOTRA 발간)



2  주요 업무수행 사항 

 가. Friends Arena 돔구장 방문

  방문 개요

  ㅇ 방문일시 : 2023.5.19.(금) 14:00~16:00
  ㅇ 방문장소 : 스톡홀름 Friends Arena 돔구장 내
  ㅇ 방문인원 : 총17명(교통위원 13, 수행공무원 4)

  ㅇ 면담자 : Michael Yngvesson(구장운영책임자) 외
             Tobias Ronsfelot, Simeon Liljenberg
  ㅇ 방문목적
    - Friends Arena 돔구장 개폐식 지붕 운영·관리, 행사유형에 따른 

잔디 관리 사례 참고

    - 고척 돔구장, 상암 월드컵 경기장 등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운영증진, 

수익성 확보 등을 위한 스웨덴 Friends Arena 사례 참고

  면담내용

 <1> 시설개요
    ㅇ 개장일시 : ’12.10.25
    ㅇ 수용인원 : 약 6만명
     ※ 스칸디나비아에서 가장 큰 구장, 행사에 따라 수용인원 조정됨
    ㅇ 건설비용 : 2.8 Billion SEK(약3,395억원)



 <2> 주요 질의사항
    ㅇ 돔구장 소유와 운영 주체는?
     - 소유는 개인이 하고 있으며, 운영은“스톡홀름 라이브”라는 법인이 

하고 있음

    ㅇ 돔구장 개폐식 지붕 현황과 관리는?
     - 개폐식 지붕은 2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면은 3,750㎡정도 크기에 

총 무게는 800여 톤임

     - 소요되는 부품의 수는 파리 에펠탑의 부품 수와 비슷한 수준

     - 지붕을 개폐하는 데에 약 20여분이 소요되고, 날씨에 크게 영향을 

받고, 기온이 낮으면 개폐가 어려워 기온이 떨어지기 전에 닫아놓으며, 

개폐 전에 약 2시간 정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운동경기 이외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를 위해 지붕에 약 250톤까지 

물건을 매달 수 있음

   ㅇ 미디어 큐브에 대해 설명해주기 바람
     - 미디어 큐브를 1면이 약 65㎡로 무게는 약 60여 톤 정도이며, 약 

10년 전에 설치

     - 경기장 내 관중의 시야를 고려하여 돔구장 가운데에 설치

     - 지붕에 매달려 있어 높이를 조정하여 사용함

    ㅇ 돔구장 잔디는 어떤 잔디를 사용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 Friends Arena는 천연잔디만을 사용하고 있어서, 축구 경기 이외 

다른 행사 시에 제약이 발생



     - 행사의 종류에 따라 잔디 위에 덮개를 덮거나, 필요시 잔디를 걷어

내며, 5월 초 비욘세 공연 시에는 잔디 위에 덮개를 덮음

     - 잔디 교체 비용은 약 200만 크로나 정도(약 2.5억원) 소요

     - 잔디를 새로 설치하는데 약 하루 반나절이 소요되며, 잔디의 식생을 

위해 인공 채광기를 사용하고 있음

    ㅇ 행사 시 교통 및 안전대책은?
     - 교통은 매우 중요

     - 돔구장 주변에 전철역(약 700m)이 가까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주

차장 규모(약 4,000대)가 작아 승용차 이용이 다소 불편

     - 안전문제 개선을 위해 지속 고민 중이며, 중요한 것은 건물관리인, 

행사운영인, 이벤트 회사, 경찰,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임

    ㅇ 돔구장 운영의 수익성은?
     - 자세한 연간수입은 밝히기 어려움

     - 연간 약 35회 정도 행사가 있으며, AIK 축구클럽이 주로 사용함

     - 특히 고급좌석(Executive suites 92개소)이 연간 수입의 1/3을 

차지하고 있음(※주로 법인판매)

     - 참고로 최근 5월 초 비욘세 공연 당시 최고가 좌석은 3만 크로나

(약 360만원), 최저가 좌석은 1,000 크로나(약 12만원) 정도였으며, 

약 45천여 명이 참석하였음

     - 다만 이벤트 개최에 의한 입장료 수익으로는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음식판매 등 부대사업 수입 및 광고수입이 중요함

     - 향후 입장료 인상과 함께, 그동안 규모가 큰 행사만을 개최하여 수익 

창출을 하였는데, 작은 규모의 행사도 개최하는 등 수익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임



    ㅇ 돔구장 명칭이 다르게 활용되고 있다는데?
     - Swedbank와 어린이‘왕따’방지를 위한 단체인‘Friends’가 협력

하여 경기장 이름을‘Friends Arena’로 함

     - Swedbank가 현재 이름의 권리를 갖고 있음

     -‘Friends Arena’ 라는 자체 네이밍을 통해 광고수익을 얻고 있음

 <3> 시사점
    ㅇ 상암 월드컵경기장의 수용인원이 약 66천여 명으로 수용규모만으로는 

Friends Arena와 비슷한 수준이며, 상암 월트컵경기장의 경우 하이브
리드 잔디를 사용하고 있으나 Friends Arena는 천연잔디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국내에서도 잔디 식생을 위한 장비(인공채광기)를 일부 적용하고 

있으나, Friends Arena의 경우 채광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상 깊었고

      - 잔디 전면 교체가 신속히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상당한 노하우가 

있는 것으로 보임

    ㅇ Friends Arena 개폐식 지붕의 경우 행사의 성격에 따라 250톤까지 
시설물을 매달 수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안정성이 뛰어난 것으로 
보이여, 개폐 여부도 기상여건을 사전에 고려하고 있어 국내 돔구장 
운영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ㅇ 국내 경기장 역시 수익성 확보가 중요한바, 경기장 자체를 상표화하여 
수익성을 도모하고 있는 Friends Arena의 경우는 좋은 사례로 보임

    ㅇ 다만 교통체계와 안전대책 측면에서 경기장 주변 대중교통시설 공급
차원에서는 국내 상황도 뒤처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교통과 안전 
확보를 위한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방문 사진

경기장 내부 및 인공채광기 질의응답

미디어 큐브 및 돔 구조물 시설관리자



 나. 스톡홀름 중앙역 시찰

  시찰 개요

  ㅇ 시찰일시 : 2023.5.20.(토) 10:00
  ㅇ 시찰장소 : 스톡홀름 중앙역 주변
  ㅇ 방문인원 : 총17명(교통위원 13, 수행공무원 4)

  ㅇ 시찰목적 : 스톡홀름 중앙역 운영현황 및 환승체계 파악
  ㅇ 중앙역 현황4) 
    - 소유 및 관리 : Jernhusen AB

      ※ 스웨덴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유한회사로 철도역 주변 부동산 소유, 개발, 
관리하고 있음

    - 연계수단 : 공항철도, 철도(코펜하겐, 함부르크, 베를린까지 연결), 

통근열차, 버스, METRO 등

    - 구성 : 3개 층으로 구성

        1층 : 상업시설, 철도, 통근열차 및 METRO 연계
        2층 : 상업시설, (공항)철도 및 버스터미널 연계, 3층 : 상업시설 등
    - 스톡홀름 중앙역 지도

4) https://www.jernhusen.se, https://se.linkedin.com/company/jernhusen



 시찰사진

 <1> 역사 내부

2층 역사 내부 안내판

출입문 개패를 위한 장애인용 스위치 역사정보안내

1층 METRO 연결통로 1층 철도 연결통로



 <2> Metro, 통근열차

METRO 출입구(적, 녹색 노선 같이 정차) 통근열차 출입구

 <3> 철도

철도 정보안내 철도 승강장

 <4> 공항철도 : Arlanda Airport Express

공항철도 연결통로 공항철도 승강장



 <5> 버스 터미널

버스터미널 내부 터미널 대기버스

 <6> 중앙역 주변 트램 정류장

트램 정류장 트램, 버스, 승용차 선로공유

< 스톡홀름 트램 현황 >
  운영노선5)
  - Spårväg City (tram line 7) : 10개 정류소
  - Nockebybanan (tram line 12) : 10개 정류소
  - Lidingöbanan (tram line 21) : 13개 정류소
  - Tvärbanan (tram line 30 and 31) : 22, 26개 정류소
  기본요금6) : 39 SEK(약 4,900원)※ 사전 등록 카드 요금 26 SEK
   - 75분 동안 유효하며, 환승가능

5) https://www.regionstockholm.se/verksamhet/kollektivtrafik/sl-trafiken-stockholmsregionen/fakta-om-sl

-och-lanet/
6) https://sl.se/en



 다. 스톡홀름 METRO 체험

  METRO 체험 개요

  ㅇ 체험일시 : 2023. 5. 21.(일) 10:00
  ㅇ 체험구간 : Odenplan역 ~ Skogskyrkogården역(Metro 녹색노선)
  ㅇ 방문인원 : 총17명(교통위원 13, 수행공무원 4)

  ㅇ 체험목적
    - 스톡홀름 METRO 및 트램 운영현황 파악 및 체험

< 스톡홀름 METRO 현황 >
  운영노선7) : 7개 노선(청색 2개, 적색 2개, 녹색 3개 노선)
   - 역사 100개소, 수직 엘리베이터 220개소, 에스컬레이터 361개소
   - 차량 476량, 스위치 725개소
   - 정시성 : 98%
   - 노선별 이용자수(겨울 평균 평일의 일일 도착 횟수)
     : 청색 112천명, 적색 265천명, 녹색 346천명(’21년 기준)
  기본요금8) : 39 SEK(약 4,900원)※ 사전 등록 카드 요금 26 SEK
   - 75분 동안 유효하며, 환승가능

  



  체험사진

 <1> 역사 내 시설

역사 입구 출입문 : 진출입 표시가 명확

역사 내 매표시설 승차권

차량 도착정보 안내 전원공급 : 3레일 방식

7) https://www.regionstockholm.se/verksamhet/kollektivtrafik/sl-trafiken-stockholmsregionen/fakta-om-sl

-och-lanet/
8) https://sl.se/en



 <2> 차량 내부 시설

차량내부 차량내 도착정보 안내

창틀 냉풍구 차량내 CCTV

열차 내 픽토그램 교통약자석



 라. 스웨덴 우드랜드 묘지공원 시찰

  시찰개요

  ㅇ 시찰일시 : 2023. 5. 21.(일) 12:00
  ㅇ 시찰장소 : Skogskyrkogården(스코그쉬르코고르덴)
  ㅇ 방문인원 : 총17명(교통위원 13, 수행공무원 4)

  ㅇ 시찰목적
    - 자연과 건축을 조화롭게 활용한 공원묘지 현황 탐방

    - 산분장 제도화 및 확대를 위한 해외사례 비교

    - 지속가능한 공원묘지 시설(화장시설, 추모공간 등) 운영 사례 탐방

  시찰내용

 <1> 시설개요9)

  ㅇ 소나무가 무성했던 옛 채석장 자리에 1917년〜1920년에 건설
  ㅇ 건축가 군나르 아스플룬트(Gunnar Asplund)와 시그루트 레베렌츠

(Sigurd Lewerentz)가 설계
  ㅇ 주변 식물상과 건축 요소를 조화시키고 원래의 불규칙적인 지형을 

이용하여 설계함으로써 묘지 기능에 가장 적합한 경관을 창조하였고, 
이 묘지공원은 많은 나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침

  ㅇ 면적 108.08 ha, 약 10만개 무덤, 연 약 2,000회 장례식 행사 개최

 <2> 시설설치 배경10)

  ㅇ 20세기 초 매장지 부족으로 스톡홀름 시의회에서 신규 묘지 건설 결정
9) Skogskyrkogården 안내 브로셔
10) https://skogskyrkogarden.stockholm/



  ㅇ 1914년 ‘묘지위원회’에서 지역의 지형과 숲을 조화롭게 이용하고, 방문객 
지향적인 묘지를 위한 국제건축 공모를 시행

  ㅇ 53건의 제안 중 30세의 건축가 Gunnar Asplund와 Sigurd Lewerentz의 
제안이 채택되어 1917년부터 묘지 건설이 시작됨

 <3> 유네스코 등재11) : 등재번호 558(1994년)

   ① 공동묘지의 기능에 완벽하게 적합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지형과 자연의 

식물을 건축학적 특징에 조화시켜 설계한 문화경관의 아주 성공적인 사례

  ② 전 세계 묘지 설계에 많은 영향을 미친 새로운 형태의 묘지

 <4> 시사점
  ㅇ 스코그쉬르코고르덴은 기존 자연경관을 유지하면서 건축과 묘지라는 

추모의 공간을 조화롭게 구성한 것으로 묘지공간의 개념을 바꿔놓았고, 
이러한 것들이 1910년대부터 준비하고 추진되었다는 것이 대단히 놀라움

    - 100년이 지난 현재에도 묘지공간 뿐만 아니라 공원의 역할도 수행

  ㅇ 우리나라의 경우 1912년 6월 조선 총독부령 제123호로 공동묘지와 화
장장 제도가 처음 도입12)

    - 1930년 3월 서대문구 홍제동에 화장로 7기를 설치‧운영

    - 1970년 9월 고양군 벽제로 이전하고 1986년 12월 현대식 화장장 준공

    - 2012년 1월에 서울 추모공원 개원(화장로 11기)

  ㅇ 그간 화장문화(매장→화장)의 변화 및 묘지 용량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주민반대 등을 무릅쓰고 서울시 묘지 및 화장시설을 설치해 왔음에도 
추모공간이 부족한 상황으로 향후에도 추모공간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제도 변화(산분장), 자연친화, 공간적 건축 조화 등 추모공간의 

개념을 바꿔 주민을 설득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야 할 것임 

11) https://heritage.unesco.or.kr/
12)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20년사(1983>>2003) : 2003.9.1. 발행



  시찰 사진

공원묘지 입구 대형 십자가(기부에 의한 건립)

추모 조각상 유명인사 묘지공간

기존 숲을 활용한 묘지공간 자동 잔디관리기계



 마. 스웨덴 도로 교통연구원(VTI) 방문

  방문개요

  ㅇ 방문일시 : 2023.5.22.(월) 08:00
  ㅇ 방문장소 : VTI 본사(린셰핑)
  ㅇ 방문인원 : 총17명(교통위원 13, 수행공무원 4)

  ㅇ 면 담 자(6)
    - VTI 소개 : Hillevi Ternström(Librarian and Information Specialist)
    - 교통안전 정책 : Anna Vadeby(Senior Researcher),
                     Åsa Forsman, (Senior Researcher)
    - 혼잡통행료 정책 : Maria Bratt Börjesson(Linköping University Professor)
    - Driving simulator : Magnus Eek(Research Director),
                         Florian Fischer(Research Engineer)
  ㅇ 방문목적
    - 스웨덴의 교통안전 정책 탐방

    - 스웨덴 혼잡통행료 정책 전문가 의견 청취

    - Driving simulators를 통한 연구 및 활용 사례

< VTI 현황 >
  스웨덴 도로교통연구소(Swedish National Road and Transport 
   Research Institute)
  직원수 : 약 200여명
  1923년 설립하여 1993년 현재 명칭으로 변경
  주요 연구분야 : 교통공학, 교통안전, 교통경제, 철도교통, 고속도로 

유지관리, 자전거, 해상교통 등



  면담내용

스웨덴 교통안전 및 주요 정책 : Vision Zero

 <1> 스웨덴의 전반적인 도로교통안전 철학
  ㅇ 1997년 10월부터 의회결의를 통해 시작
  ㅇ “누구도 도로에서 죽거나 심하게 다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장기적인 목적

으로 기본적인 접근은 다음과 같음
     ① 인간의 생명과 건강은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

     ② 시설 설계자와 도로 이용자가 사고의 책임을 같이 져야 함

  ㅇ 도로, 차량은 교통법규와 함께 인간의 한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함(책임공유)

 <2> Vision Zero 안전시스템
  ㅇ 시스템 설계는 인체가 생존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힘을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해 고려하여야 함
    - 안전한 차량은 70~80㎞/h 속도에서 정면 충돌시, 50㎞/h 속도에서 측면 충돌 

시 탑승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하고

    - 차량이 30~40㎞/h의 속도로 도로 이용자와 부딪쳤을 때 도로 이용자가 생존하

여야 함

 <3> 안전 체계의 접근 및 적용방안
  ㅇ 차량, 도로, 그리고 속도가 어울려야 함
    - 차량과 다치기 쉬운 도로 이용자가 상호작용하는 지점은 30㎞/h로 속도제한

    -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는 회전교차로를 적용하고 제한속도를 50㎞/h로 설정

    - 교통정온화 시행



  ㅇ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 정면충돌 방지를 위해 중앙분리대 설치, 80㎞/h로 
속도 제한, 2+1도로 적용

      ※ 2+1도로 :  2차로 도로의 교통량이 용량기준을 초과하고, 4차로 용량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정구간에 지형, 예산 등으로 4차로 도로 설치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 설치 적합한 도로로, 중앙부분에 앞지르기 차로를 교대로 제공
하는 연속적인 3차로 도로를 말함

< 2+1도로 개념 >

  ㅇ 도로 주변에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가로수, 지주, 장애물)을 제거
하는 Forgiving Road 적용

     ※ Forgiving Road : 운전자의 실수를 도로가 감싼다는 개념으로 주행 실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주행 실수가 발생했더라도 운전자가 다시 주행을 
제어하여 큰 피해 없이 정상 주행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설계·건설된 도로

 <4> Vision Zero 목표 설정 및 관리
  ㅇ 2030년 목표 설정
    -‘18 ~‘30년 기간 동안 사망사고 50%, 중상사고 25% 감소 목표

       ※ 중상사고 : 의학적 영구장애 사람
  ㅇ 목표관리
    - 주요 감소 대상사고에 대한 지표설정 및 관리

       ※ 사망 및 중상자수, 보행자 및 자전거 중상자수, 자살 교통사고 감소 등



 <5> 시사점
  ㅇ 스웨덴은 ‘90년대부터 교통안전 정책 수립시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기본철학을 먼저 확립하였다는 점에서 단순히 교통사고 감소 목표만을 
제시하는 국내여건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음

      - 생명존중 철학으로 도로 및 차량 등 교통시스템을 구축할 때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고려한다는 점,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외부충격을 

고려하여 교통시스템에서 차량 속도, 구조 등 규정한다는 점이 인상깊음

  ㅇ 스웨덴의 주요 교통안전 정책을 살펴보면 교통량을 고려하여 중앙분리대 
설치, 속도제한(80㎞/h 이하, 50㎞/h 이하, 30㎞/h 이하), 회전교차로 
설치, 교통정온화 등 서울시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나, 2+1
도로, Forgiving Road 등은 적용사례가 많지 않아 향후 도로 및 교통
여건을 고려해 도입 가능한 지점을 발굴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자살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노력한다는 점은 국내에서도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임

  ㅇ 특히 교통사고 감소 목표 및 관리에 대해 교통사고 추이를 고려해 
목표를 수정하고 관리하고 있고. 주요 사고감소 대상을 선정해 집중관리
하고 있어 사고감소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보임

 <6> 관련사진

VTI 방문 교통안전 정책 설명



스웨덴 혼잡통행료 정책

 <1> 혼잡통행료 부과 이유
   ㅇ 교통혼잡은 도로와 대중교통의 투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
    - 도심 용지 한계와 재정적 제약조건 문제 상존

   ㅇ 그러므로 도로용량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
    - 가격정책은 가치 있는 통행에 대해 우선순위를 둘 수 있게 함

   ㅇ 혼잡통행료는 통행수요를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봄

 <2> 혼잡통행료 사회적 비용과 이익
   ㅇ 돈의 재분배 관점에서 혼잡통행료 체계가 잘 설계되었다면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이 시간절감으로 인한 이익보다 적음

 <3> 스톡홀름 혼잡통행료 변화
   ㅇ 2006년 : 시간대에 따라 1~2유로 징수 
     - 시범기간 : 2006년 봄

     - 2006년 9월 국민투표 : 결과 “찬성”



    ㅇ 2016년 : 첨두시간 3.5유로 징수 및 대상지역 확대
    ㅇ 2018년 : 첨두시간 4.5유로 징수
      ※ 현재 스웨덴 혼잡통행료 제도 현황은 33쪽 참고자료 참조
     ㅇ 저녁 시간대와 주말은 면제

 <4> 혼잡통행료 효과
   ㅇ 2006년 시범기간(1~6월) 초기에 언론사 자료《METRO》, 4분의 1의 

차량이 사라졌다고 보도

   ㅇ 스톡홀름의 경우 2005년과 비교해 2006년 교통량이 약 22% 감소하였고, 
통행시간이 약 30~50% 줄어들었으며 통행시간의 변동성도 낮아짐

   ㅇ 혼잡통행료 시행 효과는 ① 국가의 총 고용, ② 고용자 1인당 자가용 수, 
③ 연료 가격에 영향을 받음

   ㅇ 혼잡통행료 제로도 자동차 통행을 줄일 것이라는 설문조사에서, 제도
시행 전 조사결과 예상 통행 감소량이 5~10% 정도 수준이었으나, 
제도시행 후 측정결과 통행 감소량이 30% 정도로 나타남



 <5> 시사점
   ㅇ 스웨덴은 2006년 혼잡통행료 시범운영 후 국민투표를 통해 정식 도입
     - 제도시행 전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냈으며, 몇 차례 제도 보완을 통해 

현재까지도 제도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도 혼잡통행료 폐지 

또는 강화 시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

     - 도심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교통혼잡을 가중하여 사회적 비용을 초래

하고 있다는 점을 운전자들이 인지할수록 혼잡통행료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될 것임

   ㅇ 스톡홀름의 혼잡통행료 도입 초기에는 교통량은 약 20%, 통행시간은 약 
30~50% 감소가 나타남에 따라 도심 교통환경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스톡홀름의 경우 자동차 통행량 감소가 제도 시행전 설문조사 결과보다 

실제 제도시행후 측정한 결과 더 컸다는 점에서 혼잡통행료 제도 도입 

및 강화하는 국가에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보임

     - 다만 최근 효과 분석 결과가 없어 혼잡통행료 효과의 지속성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이 다소 아쉬움

   ㅇ 향후 국내 전기차량의 도입이 증가할 경우 유류소비량이 줄어들어 유류세를 
통해 확보되었던 교통, 에너지, 환경 부분의 세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교통 인프라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세입 확보를 위해 혼잡통행료 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장래 인프라 구축 및 관리비용,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등을 고려해 

혼잡통행료 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6> 관련사진

실시간 화상시스템을 통한 강의 질의응답

 < 참고자료 : 스웨덴 혼잡통행료 제도 현황 >

1) 스웨덴 혼잡통행료 부과 현황13)

  ㅇ 현재 스톡홀름과 예테보리 2개 도시에서 혼잡통행료를 부과
- 각 도시를 진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시간대에 따라 차등 부

       <스톡홀름> : 시내 중심과 Essingeleden 지역

Hours

Stockholm city centre Essingeleden

Off-peak 
season

tax amount 
in SEK

Peak 
season tax 
amount in 

SEK

Off-peak 
season

tax amount 
in SEK

Peak 
season tax 
amount in 

SEK

6:00–6:29 15 15 15 15

6:30–6:59 25 30 22 27

7:00–8:29 35 45 30 40

8:30–8:59 25 30 22 27

9:00–9:29 15 20 15 20

9:30–14:59 11 11 11 11

15:00–15:29 15 20 15 20



         일일 최대 135 SEK[비혼잡 시기(off-peak season)에는 105 SEK]
         혼잡시기(peak season)는 3/1 ~ 하지 전날(Mid-summer Eve, 6/19), 8/15

~ 11/30 이며, 나머지는 비혼잡 시기임
         공휴일, 공휴일 며칠전, 7월(첫 평일 5일을 제외)은 혼잡통행료 미부과

   <예테보리>

          1일 최대 혼잡통행료는 60 SEK
          공휴일, 공휴일 전, 7월은 혼잡통행료 미부과
          차량이 혼잡통행료 징수지점을 60분 이내 여러번 통과하는 경우 1번만 부

과하되 가장 높은 부과금액을 적용함

Hours

Stockholm city centre Essingeleden

Off-peak 
season

tax amount 
in SEK

Peak 
season tax 
amount in 

SEK

Off-peak 
season

tax amount 
in SEK

Peak 
season tax 
amount in 

SEK

15:30–15:59 25 30 22 27

16:00–17:29 35 45 30 40

17:30–17:59 25 30 22 27

18:00–18:29 15 20 15 20

Time Amount Time Amount

06:00–06:29 SEK 9 15:00–15:29 SEK 16

06:30–06:59 SEK 16 15:30–16:59 SEK 22

07:00–07:59 SEK 22 17:00–17:59 SEK 16

08:00–08:29 SEK 16 18:00–18:29 SEK 9

08:30–14:59 SEK 9 18:30–05:59 SEK 0



<스톡홀름 혼잡통행료 부과 경계>

 

<예테보리 혼잡통행료 부과 경계>

 2) 혼잡통행료 수입의 사용14)

  ㅇ 스웨덴 교통국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와 협력하여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의 조정 및 대중교통 개발을 통해 자동차 통행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함

  ㅇ 2020년 1월부터 혼잡통행료 수입은 Älvsjö와 Fridhemsplan 사이의 새로운 
지하철 및 Hagalund 지역의 지하철역 등 대중교통 확대에 도움이 되도록 
주, 지방자치단체, 지역이 동의함

  ㅇ 스톡홀름 E4 Bypass 및 Barkarby, Nacka, Gullmarsplan, Arenastaden 
지역을 향하는 지하철 지선 건설비로 활용하는 것에 지역 정당이 동의함

 3) 혼잡통행료 징수 방법 및 관련 체계 현황15)

 ㅇ 스웨덴 등록차량
    - 자동이체(“autogiro”) : 은행계좌에서 자동적으로 혼잡통행료를 인출

    - 전자송장(“e-faktura”) : 은행 온라인 뱅킹을 사용한다면 우편대신 온

라인 뱅킹으로 송장을 보내 결재

    - 지불전표 : 매월말 스웨덴 교통청(Sweden Transport Agency)이 차량

소유주에게 지불전표(Payment slip)를 송부



VTI Driving simulators16)

 <1> 시뮬레이터 현황
  ㅇ VTI는 현재 3개의 대형 고급 운전 시뮬레이터, 2개의 기차 시뮬레이터, 

자전거 시뮬레이터, 보행자 시뮬레이터 및 일부 전용 애플리케이션용 
소규모 시뮬레이터를 운영

     - VTI는 자체 개발한 오픈 소스 코드를 사용하여 상황에 맞는 실험이 

가능하며, 시설은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리소스임

13) 스웨덴 교통청 자료(https://www.transportstyrelsen.se/en/road/road-tolls/)
14) https://www.trafikverket.se/resa-och-trafik/vag/trangselskatt-och-infrastrukturavgifter/
15) https://www.transportstyrelsen.se/en/road/road-tolls/Congestion-taxes-in-Stockholm-and-Goteborg/

paying-the-congestion-tax/

https://www.epass24.com/
16) https://www.vti.se/en/research/vehicle-technology-and-driving-simulation/driving-simulation

  ㅇ 스웨덴 이외 해외등록차량
 - 해외에 등록된 차량과 관련하여 스웨덴 교통청은 고지 파트너에게 

EPASS24를 통해 차량 소유자 식별, 송장 송부, 징수를 위임함

       ※ EPASS24 : 다른 국가 차량 소유주에서 통행료 부과를 위해 스웨덴 교통국과 
협력하여 2015년에 개시한 플랫폼으로 ParkTrade Europe AB 기업이 소유 
및 운영하고 있음

  ㅇ 미납시 추가금
    -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500 SEK의 추가금이 발생

    - 차량 소유자는 납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적시에 혼잡통행료를 

납부할 책임이 있음



  ㅇ 시뮬레이터는 교통체계에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통 
안전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신기술, 차량 특성, 교통 환경, 도로 
설계, 약물 및 음주, 피로 등의 요인이 운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연구하고자 함

 <2> 시뮬레이터 활용
  ㅇ VTI의 시뮬레이터는 사회기반시설, 교통 및 운송체계 개선시 중요하게 

활용되며, 주요 활용분야는 다음과 같음
     - 제품 및 시스템 개발, 도로 설계, 새로운 자동차 콘셉트 개발(예: 전기차), 

충돌 상황에 대한 행동 및 안전 기능 평가 연구

 <3> 관련사진

철도 시뮬레이터 자전거 시뮬레이터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소형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SIM Ⅲ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내부 및 체험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내부 및 체험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내부 및 체험 관계자 기념촬영



 바. MaaS Global Ltd 방문

  방문개요

  ㅇ 방문일시 : 2023.5.23.(월) 14:00
  ㅇ 방문장소 : Helsinki Region Transport(HSL)
  ㅇ 방문인원 : 총17명(교통위원 13, 수행공무원 4)

  ㅇ 면담자 : Sampo Hietanen(CEO, Founder), Robert From(COO)

  ㅇ 방문목적
    - 핀란드의 세계적인 MaaS 플랫폼 ‘Whim’의 다양한 교통수단의 

유기적 연계, 플랫폼 수익모델, 각 운송수단별 및 기관별 연계 노하우 

등 관련 사항 참고

  방문내용

 <1> ‘Whim’의 기본개념
  ㅇ “당신이 무엇을 얻으면 차량소유를 포기하겠는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출발
  ㅇ 궁극적인 목적은 백만 자동차 소유자가 “Whim”의 가입자로 유입됨으로써, 

이동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
  ㅇ “Whim”은 하나의 앱으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듦
   - 통행자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

   - 통행자가 해야 하는 귀찮은 일을 줄여줌

   - 통행계획, 경로, 예약, 요금지불 등 모든 과정을 시행

   - 통근자 정기권 구입, 교통수단의 요금표 구입 등 지갑으로 역할 수행



  ㅇ 구독경제 모형 도입
   - 교통분야의“Netflex”: 월 구독모형

   - 월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여러 교통수단을 다양하게 이용, 여건에 따라 

다양하고 유연한 패키지 모형 적용 가능

 <2> ‘Whim’의 성과
  ㅇ 적용국가 : 11개 국가 사용
  ㅇ 유관기관 : 120개 교통서비스 제공기관 통합
  ㅇ 등록회원 : 65만명(헬싱키의 경우 인구 약 65만명 중 20만명 가입)
  ㅇ 통행건수 : 연간 2천 5백만 유로 통행 처리
  ㅇ 2017년 이후 누적수입 27백만 유로(약 377억원)

 <3> ‘Whim’의 효과
  ㅇ 헬싱키 MaaS 이용자 특성 변화
   - 대중교통과 택시를 더 많이 이용함

      헬싱키 지역 대중교통 이용률 약 48%이나, “Whim”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률 
약 63%로 15%p 더 높음

      “Whim” 이용자는 보통의 헬싱키 시민보다 택시를 2.1배 더 많이 이용함
  ㅇ “Whim”을 통한 자동차 대체
   - 2020년 11월 “Whim” 이용자 중 364명 설문조사

      “Whim”이 자동차를 버리는 데에 영향을 주었다는 응답이 약 24%로 나타남
  ㅇ MaaS를 통한 친환경 정책 지원
   - 탄소배출량에 대한 탄소예산(Carbon Budget, 50kg CO2)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 또는 탄소배출량 저감을 견인



 <4> ‘Whim’의 수익구조
  ㅇ 연계수수료
    - 교통수단 운영기관 및 회사와 사용자연계를 통한 수수료 취득 

  ㅇ 궁극적인 수익구조
    -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소유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불하고 플랫폼 사업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모든 교통수단을 활용해 

자동차에 준하는 이동서비스를 제공

      ※ 대중교통 기반이 미약한 지방지역의 경우 수익확보에 한계가 있음
      ※ 전체 생활비 약 20%가 교통비이고, 그중 약 75%가 자가용 관련 비용으로 

모든 사람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어 향후 휴대전화 시장보다 MaaS 시장이 
더 커질 것

 <5> 기타사항
  ㅇ 각각의 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기관 및 회사 등을 플랫폼 

사업체계로 통합하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으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ㅇ 플랫폼 사업 추진과 정부정책의 연관성은 밀접하고 중요함
    - 이탈리아 밀라노의 경우 교통서비스 이용을 위한 바우처를 나누어 주어 

플랫폼 활용도가 상승

    - 핀란드 전체는 아니지만 헬싱키 광역지역에 MaaS 플랫폼 활용

    - 정부가 관련 산업에 대해 일부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장과 사업자가 

자생적으로 발전



 <6> 시사점
  ㅇ 국내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등 여러 기업들이 다양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통행자의 통행 계획, 경로 
및 수단선택. 비용결제 등의 체계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MaaS를 
도입하고 있음

  ㅇ MaaS 도입의 목적이 단순히 통행자의 통행편의 증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소유를 포기하도록 유도하도록 교통과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동 
서비스 산업이 시설설치 및 기술개발의 측면을 우선하고 있어 MaaS 
도입의 근원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ㅇ 핀란드 ‘Whim’의 사례를 볼 때 MaaS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이 중요한바, 이에 대한 정책 개발과 함께 
유관기관의 협력과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되어야 
할 것임

  관련사진

MaaS에 관한 설명 질의응답

우호 협력을 위한 격려 및 인사 CEO 명함



 사. Helsinki Region Transport(HSL) 방문

  방문개요

  ㅇ 방문일시 : 2023. 5. 24.(화) 10:00
  ㅇ 방문장소 : Helsinki Region Transport(HSL)
  ㅇ 방문인원 : 총17명(교통위원 13, 수행공무원 4)

  ㅇ 면 담 자 : Mika Nykänen(CEO)
   - Flink Mari(Markets Director) : 헬싱키 광역교통체계 및 요금정책 등 설명

   - Sakari Metsälampi(Transport system expert) : 혼잡통행료 및 트램 관련 설명

  ㅇ 방문목적
    - 헬싱키 광역 대중교통 운영 관련 의견 청취

    - 핀란드 혼잡통행료 제도 추진사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 헬싱키 트램 정책 전문가 의견 청취

  면담내용

헬싱키 광역 대중교통 정책

 <1> HSL 개요 및 현황
  ㅇ 이용객 : 304백만 명/연
  ㅇ 직원수 : 400여 명
  ㅇ 유관 지방자치단체 : 9개소 
  ㅇ 관할지역 인구 : 140만명



  ㅇ 주요 업무
   - 헬싱키 광역교통 계획 수립

   - 대중교통 요금 산정 및 징수

   - 대중교통 계획 및 관련 조직구성

   - 대중교통 마케팅 및 정보제공

   - 버스, 트램, 지하철, 페리, 통근열차 서비스 제공

   - 대중교통 승차권 판매 및 승차권 검사

 <2> 대중교통수단 종류 및 수
  ㅇ 페리 노선(2), 트램 노선(10), 버스 노선(288), 지하철 노선(2)
  ㅇ 도시 자전거 정류소 : 560개소 

 <3> HLS의 수입구조
  ㅇ ’22년도 총 수입 : 815백만 유로
   - 9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의 50~55% 정도를 부담

   - ’22년도 수입 : 요금수입 38.0%, 지방정부 보조 52.5%, 기타 9.5%

※ 대중교통 이용요금은 매년 인상을 통해 요금수입을 확보

 <4> 시사점
  ㅇ 대중교통 운영규모는 서울에 비해 적으나, 교통수단의 종류가 다양함
  ㅇ 헬싱키 도심과 주변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한 광역교통을 독립적인 기관인 

HLS이 계획 및 운영하고 있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을 연계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있으나

    - 서울,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별도의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 요금인상, 운영비 부담 등을 포함하여 수도권 교통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핀란드 혼잡통행료 추진사항

 <1> 혼잡통행료 도입 배경 및 경위
  ㅇ 핀란드는 1990년대부터 혼잡통행료에 대한 연구가 시행되어왔음
  ㅇ 핀란드 교통통신부에서 2009년에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2011년에 

다양한 혼잡통행료 시나리오를 마련
  ㅇ 교통체계 재원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 2015년에 헬싱키 지역 교통계획에 

혼잡통행료 포함
  ㅇ Road pricing(HSL 2016)이라는 추가적인 연구로 지역 내 요금부과를 

위한 정책이 제안됨
   - 사회경제적 효율성과 더 나은 교통체계를 위한 재원확보를 고려하여 

요금수준을 최적화함

  ㅇ 2019년 혼잡통행료 관련 입법활동을 정부 계획에 포함

< 혼잡통행료 징수계획 >



 <2> 혼잡통행료 제도가 도입되지 못한 이유
  ㅇ 현 핀란드 정부(2019~2023) 기간 중 혼잡통행료 도입을 위한 법령 제정 필요
  ㅇ 핀란드 재무부에서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22년 말에 취소됨
  ㅇ 주요 사유를 살펴보면
   - 재무부와 관련 정당이 혼잡통행료에 비판적이었음

    ※ 혼잡통행료 제도 관련 사전 여론조사(2023년 시행)에서 각 정당의 상당수가 
부동의에 의견을 주고 있음(200석 중 24석만 동의)

< 혼잡통행료 관련 사전 여론조사 >

   - 혼잡통행료의 환경적 영향(탄소 배출량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음)이 

다소 불충분하였으며, 정부의 환경적 목적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혼잡통행료 제도가 정치인과 국민에서 인기있는 정책이 아님

      헬싱키에서는 자동차 소유정도가 가장 낮아 혼잡통행료에 대한 의견 가장 높음
      차량 소유정도가 높은 헬싱키 주변 13개 지방정부에서는 혼잡통행료에 대해 

비판적임
      - 혼잡통행료 제도가 도입되지 못한 이유는 유권자에 대한 비인기성 

정책, 불충분한 환경적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ㅇ 향후에는 혼잡통행료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사회경제적 영향을 더욱 
강조하여야 하며, 환경적 논의 없이는 혼잡통행료 제도가 만들어질 수 없음

 <3> 시사점
  ㅇ 핀란드는 환경문제 개선, 도심혼잡 완화, 교통시설을 위한 재원 마련 등을 

위해 1990년대부터 관련 연구를 시행하였고, 지방 및 중앙정부의 정책 
반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으나 끝내 혼잡통
행료 도입에 실패

  ㅇ 서울시의 경우 남산1‧3호 터널을 지나는 차량에 대한 혼잡통행료 징수를 
지난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 후 5월 17일부터 
재징수하고 있어 향후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한 재정립이 요구되는 상황임

  ㅇ 현재 2,000원인 요금을 인상하거나, 징수 지점을 확대라는 등 혼잡통행료 
정책을 강화하는 경우 핀란드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사전에 이루어질 수 있게 환경의 긍정적 영향, 교통체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안내와 함께 혼잡통행료 제도로 발생하는 재원을 사회에 가시적으로 환원
하여 시민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연구도 병행
하여야 할 것임

  ㅇ 만약 혼잡통행료를 폐지할 경우 시민 체감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고려
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임



헬싱키 트램 운영 및 계획

 <1> 운영 현황
   ㅇ 헬싱키 트램은 Metropolitan Area Transport Ltd.가 운영
    - HSL은 트램 서비스(운행시간, 노선망 등)를 계획 및 정의함

   ㅇ 헬싱키 지역의 트램은 10개 노선이 운영 중임
    - 코로나19 이전에 94~96개 트램이 운영되었으나 2022년에는 

81~85개 트램만 운영되고 있음

    - ’22년에는 연간 4,180만명, 23년 3월에는 평일 평균 147천여 명이 

이용하고 있음

 <2> 요금수입
   ㅇ 트램 요금수입을 산출하기는 쉽지 않으나, 단순하고 개략적으로 본다면 

2022년에 약 43백만 유로/연 정도임
      ※ 코로나 팬데믹 이전 2019년에는 약 55백만 유로/연

 <3> 트램 선로의 공간활용
    ㅇ 높은 연석, 주변 차로와 선로까지 적정한 거리를 갖도록 별도로 구분된 

선로가 필요
    ㅇ 전차선로를 다른 교통류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전차 속도, 정시성 

등에 영향을 주므로 가급적 피해야 하나, 트램 노선이 길어짐에 따라 
혼합 선로를 항상 피할 수는 없음

    ㅇ 또한 버스와 같이 선로를 사용하는 것은 가속도, 기하구조적 제약, 
승강장 접근성 등의 차이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음

    ㅇ 다만 도심지역에서는 선로를 버스와 공유하는 것이 비교적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



    ㅇ 헬싱키 트램 선로중 약 45% 정도를 자동차와 공용으로 사용함

<트램 도로 단면> <헬싱키 지역 트램 노선도>

 <4> 트램운영에 따른 자동차 교통신호 운영
   ㅇ 트램이 자동차 교통신호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답하기에는 어려움
   ㅇ 트램은 헬싱키 도심지역의 주요 대중교통수단이므로 많은 교차로에서 

통행우선권(Priority)을 갖도록 하고 있음
   ㅇ 헬싱키에서는 트램을 위한 우선신호가 다소 부족하며, 트램은 통행우

선권이 부여되어도 교차로 전에 완전 정차가 필요함
    - 트램 우선신호는 보통의 신호계획상에서 트램신호의 단축과 연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 트램이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현시가 프로그램됨(혼잡 

교차로의 주방향 교통류를 가로질러 트램이 통과할 경우 활용됨)

   ㅇ 향후 새로운 트램 노선을 계획할 때 통행거리가 길고 높은 속도가 
요구되는 지역의 간선 노선에 대해서는 트램 우선신호를 강화할 것임



 <5> 트램 운영‧투자 비용
   ㅇ ’22년도 트램 운영비용은 54.8백만 유로로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음
    - vehicle-kilometer(전기료, 유리관리비)

    - vehicle-hours(대분분 운전근로자 임금)

    - 차량과 정류장의 자본비용

    - 정류장 운영비용

   ㅇ 투자비의 경우 트램과 유사한 경전철을 살펴보면
    - km당 노선에 따라 15백만~32백만 유로로 다양하며, 이는 노선 내 

교량, 터널 등의 영향인 것으로 보임

<장래 헬싱키 경전철 노선별 투자비>

   6) 시사점
    ㅇ 위례선의 경우 독립적인 선로가 구축되어 있으나 버스 등의 대중

교통과 선로공간을 공유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됨
     - 이는 트램의 안정성과 정시성에 유리한 점이 있으나, 도로의 공간 

측면에서 활용도가 떨어지므로 향후 교통 및 도로상황을 고려하여 

선로 공유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교차로 등에서 일반차량과 트램이 교차할 경우 통행우선권에 대해 

운전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ㅇ 향후 트램 운영 시 우선신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사전연구도 병행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ㅇ 위례선은 광역교통개선분담금을 재원으로 건설되고 있어 완공 후 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울시, 성남시, 하남시가 운영방법과 
운영비 부담 등에 대해 사전 협의가 필요

  관련사진

헬싱키 광역교통 설명 헬싱키 트램, 경전철, 혼잡통행료 설명

질의응답 향후 협력을 위한 HSL CEO 면담



Ⅲ 향후 향후 향후 향후 향후 향후 향후 향후 향후 활용방안활용방안활용방안활용방안활용방안활용방안활용방안활용방안활용방안향후 활용방안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에 활용

  ㅇ 교통현안사항 처리에 활용 및 참고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처리 시 국외사례 참고 예정

    - 트램 운행시 교차로 운영 등 사고 예방 방안 마련 등에 활용

  ㅇ 교통수단 통합체계 내실화에 기틀
    - 민관협력체계 구축, 관련 산업에 지속가능성 확보 등

  ㅇ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에 활용
    - 도로 속도 제한,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자동차전용도로 사고 예방 등

  ㅇ 시설물 관리
    - 월드컵경기장, 고척돔구장 운영 시 시설물관리, 수익성 개선 등에 활용

    - 향후 산분장 확대시 선진사례 벤치마킹

  제319회 정례회 기간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 회의 개최

  ㅇ 국외 우수정책사례 서울시 교통정책에 반영 검토
  ㅇ 공무국외활동보고서 및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 활용



Ⅳ 수집 수집 수집 수집 수집 수집 수집 수집 수집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참고자료참고자료참고자료참고자료참고자료참고자료참고자료참고자료참고자료수집 및 참고자료

 HSL 혼잡통행료 관련







 HSL 트램 관련































의원별 의원별 의원별 의원별 의원별 의원별 의원별 의원별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정책검토보고서정책검토보고서정책검토보고서정책검토보고서정책검토보고서정책검토보고서정책검토보고서정책검토보고서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

활동국(기관) 스웨덴, 핀란드

활동 목적 - 교통위원회 의원 전문성 제고 및 의정활동 역량강화
- 서울시 혼잡통행료, 교통안전 등 관련 정책방향 및 개선방안 도출

활동 기간 ’23.5.18.(목) ~ 5.25.(목), 5박8일

활동자
성 명 박 중 화 (서명)

소 속 교통위원회

검  토  의  견

❍ 스웨덴과 핀란드는 우리나라와 인구, 면적, 인프라 시설 등에서 차이가

있어 해당국가의 정책을 국내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혼잡

통행료 정책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이들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여야 할 것

으로 보임

❍ 스웨덴의 경우 혼잡통행료에 대한 국민적 의식, 즉 자가용 운행으로 다른

차량에게 혼잡을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것을 개선하기 위

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임

❍ 핀란드의 경우 혼잡통행료 정책 도입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국민의 공감

대를 이끌어내지 못해 이를 시행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서울시도 혼잡

통행료 확대 또는 폐지에 대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방안을 이끌어낼 수 있

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활동국(기관) 스웨덴, 핀란드

활동 목적 - 교통위원회 의원 전문성 제고 및 의정활동 역량강화
- 서울시 혼잡통행료, 트램운영 등 관련 정책방향 및 개선방안 도출

활동 기간 ’23.5.18.(목) ~ 5.25.(목), 5박8일

활동자
성 명 이 병 윤 (서명)

소 속 교통위원회

검  토  의  견

❍ 헬싱키 트램은 총 10개 노선이 운영 중으로 서울시와 비교하면 상당히 큰
규모로 운영중임

❍ 헬싱키 트램운영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트램을 운영함에 있어 가장 중
요한 것은 선로의 공간활용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임

❍ 트램의 통행속도와 정시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트램선로를 독립적으

로 설치 운영하여야 하나 도심지역에서의 공간제약 상 불가피하게 버스

또는 승용차와 공용으로 이용해야 하므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별

운행방법, 차량별 신호, 안전표지판 및 노면표시 설치 등에 각별한 주의

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서울시에서 최초로 건설중인 위례선의 경우 독립적인 선로가 구축

되어 버스 등의 대중교통과 선로공간을 공유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향후 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전에 공간활용에 대한 다양한

사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BRT 운영기법 중의 하나인 트램에 대한 우선신호체계를 적극 활

용하여 교차로에서의 불필요한 지체를 감소시켜 정시성과 빠른 이동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위례선 개통 이후 운영방법과 운영비 부담에 대해 사전에 지자체

간의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임



활동국(기관) 스웨덴, 핀란드

활동 목적 - 교통위원회 의원 전문성 제고 및 의정활동 역량강화
- 서울시 MaaS, 교통안전 등 관련 정책방향 및 개선방안 도출

활동 기간 ’23.5.18.(목) ~ 5.25.(목), 5박8일

활동자
성 명 김 성 준 (서명)

소 속 교통위원회

검  토  의  견

❍ MaaS Global사는 MaaS의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Sampo Hietanen

이 설립한 회사로 여러 교통수단을 통합 경로안내부터 요금결재까기 가

능하게해 이용자의 편리를 추구한다는 단순한 이유 뿐만 아니라 궁극적

으로 차량의 소유를 줄여 대중교통 등 여러 교통수단을 공유해 교통혼잡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낸 것

으로 보임

❍ MaaS Global사의 MaaS 플랫폼인 “Whim”은 헬싱키 인구의 약 30%

가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는데, MaaS Global사의 경우

MaaS의 도입과 확산 초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정부와 서울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도입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임

❍ 또한 MaaS가 여러 기술의 복합적 연계가 필요한 바 민간이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과 함께 기존 운송산업과 협력, 과

도한 규제의 완화, 관련 인력양성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하

여야 할 것으로 보임



활동국(기관) 스웨덴, 핀란드

활동 목적 - 교통위원회 의원 전문성 제고 및 의정활동 역량강화
- 서울시 돔경기장, 묘지공원 등 관련 정책방향 및 개선방안 도출

활동 기간 ’23.5.18.(목) ~ 5.25.(목), 5박8일

활동자
성 명 경 기 문 (서명)

소 속 교통위원회

검  토  의  견

❍ 스웨덴 스톡흘름에 위치한 프렌즈 아레나 돔구장의 수용인원이 약 6만명 정도
이고, 고척 돔구장의 수용인원은 약 2만5천명 정도로 규모에서 차이가 있음

❍ 프렌즈 아레나 돔구장은 기상여건, 온도 등을 고려해 사전점검을 충분히

거친후 돔개폐를 하고 있어 돔시설의 내구성을 최대화하고 있고, 세계적인

가수 콘서트 이외 승마 등 다양한 용도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잔디관리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고 있음

❍ 특히 천연잔디만을 사용하고 있고, 잔디교체가 하루 반나절이면 이루어지며,
잔디생육을 위해 인공체광기를 사용하고 있어 국내시설의 잔디관리시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우드랜드 묘지공원은 약 100년 전에 자연환경을 이용해 부족한 묘지공

간을 확보하고자 스톡홀름 시의회가 공모를 통해 건설하였다는 점과

100년전 설계·조성된 묘지공원이 현시대 묘지공원 조성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음

❍ 국내에서도 묘지공간을 공원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묘지환경과 분묘문화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활동국(기관) 스웨덴, 핀란드

활동 목적 - 교통위원회 의원 전문성 제고 및 의정활동 역량강화
- 서울시 혼잡통행료, 트램운영 등 관련 정책방향 및 개선방안 도출

활동 기간 ’23.5.18.(목) ~ 5.25.(목), 5박8일

활동자
성 명 김 종 길 (서명)

소 속 교통위원회

검  토  의  견

❍ 세계적으로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주요 도시는 런던, 싱가포르 등이 있

으며 서울에서도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혼잡통행료는

특정 지역인 남산1.3호 터널에서만 징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스톡홀름시의 혼잡통행료 징수 현황을 보면 단순히 일정 지역에만 부과

하는 것이 아닌 스톡홀름시 여러 각 주요 진입로에서 혼잡통행료를 부과

하고 있어 혼잡통행료의 주요 목적인 도시 내 대중교통 이용 유도 및 승

용차 이용 감소, 대기오염 방지, 교통 혼잡 감소 등에 부합하는 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현재 혼잡통행료 징수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발의되어 있는 바 향

후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혼잡완화 등 혼잡통행료의 긍정적인

효과 이외에 혼잡통행료 부과로 인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증가 등

사회적 형평성까지 다양한 영향을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함

❍ 또한 서울시는 혼잡통행료에 대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까지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활동국(기관) 스웨덴, 핀란드

활동 목적 - 교통위원회 의원 전문성 제고 및 의정활동 역량강화
- 서울시 MaaS, 교통안전 등 관련 정책방향 및 개선방안 도출

활동 기간 ’23.5.18.(목) ~ 5.25.(목), 5박8일

활동자
성 명 김 혜 지 (서명)

소 속 교통위원회

검  토  의  견

❍ 스웨덴의 차량, 도로, 속도를 조화롭게 운영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

하고 있음. 특히 도로 보행자와 차량수를 고려해 제한속도를 30㎞/h로

하고, 교차로는 회전교차로화 하여 50㎞/h로 제한하며, 고속도로도 80

㎞/h로 속도를 제한하고 있음

❍ 국내도 속도 제한을 도로에 따라 하고 있지만, 국내는 교통량과 이용인구

의 규모가 스웨덴과 차이나 일률적인 속도제한보다 도로 및 교통여건을

고려해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스웨덴은 Driving Simulator를 통해 인간이 견딜수 있는 충격,

운전자의 운전행태, 도로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고예방 방안마련, 도로설계,

자동차 컨셉개발 등에 활용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연구와 투자가 지속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국내도 관련 연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한편 교통안전 선진국인 핀란드는 헬싱키 지역에 10개의 트램 노선이 운영
하고 있음에도 자동차 1만대당 사고건수가 한국에 비해 적어다는 점에서

향후 위례선 트램 운영시 핀란드처럼 교차로에서 통행우선권을 명확히

하는 등의 안전대책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임



활동국(기관) 스웨덴, 핀란드

활동 목적 - 교통위원회 의원 전문성 제고 및 의정활동 역량강화
- 서울시 돔경기장, 묘지공원 등 관련 정책방향 및 개선방안 도출

활동 기간 ’23.5.18.(목) ~ 5.25.(목), 5박8일

활동자
성 명 소 영 철 (서명)

소 속 교통위원회

검  토  의  견

❍ 스웨덴은 우리나라와 달리 기온의 연간 변화가 적고, 특히 스톡홀름의 연 강

수량은 530mm로 서울(1,500mm)에 비해 현저히 적은 편임. 이러한

기후 조건들은 돔구장 건립과 운영시 크게 고려할 사항이라고 생각됨

❍ 프렌즈 아레나 돔구장은 잔디식생과 교체, 지붕관리 등에 상당한 비용이 필

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벤트 개최, 입장료 수입, 브랜드 네이밍 등을 통

한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프렌즈 아레나 사례를 참고하여 고척돔구장

이나 상암월드컵경기장 등에도 적용했으면 함

❍ 우드랜드 묘지공원은 20세기 초 스톡홀름 시의회에서 선제적으로 건설을

결정하였다는 점과 함께 1994년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다는 점이 매우

인상깊었음

❍ 우드랜드 묘지공원은 특히 건축과 추모의 공간이 자연경관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묘지공원이나 화장장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 설치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이 아쉬웠음. 서울시의회에서도 시

민들에게 추모공간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가 필요함



활동국(기관) 스웨덴, 핀란드

활동 목적 - 교통위원회 의원 전문성 제고 및 의정활동 역량강화
- 서울시 혼잡통행료, 트램운영 등 관련 정책방향 및 개선방안 도출

활동 기간 ’23.5.18.(목) ~ 5.25.(목), 5박8일

활동자
성 명 윤 기 섭 (서명)

소 속 교통위원회

검  토  의  견

❍ 서울시 혼잡통행료는 친환경차량, 소형차량 등 차량의 종류에 따라 감면

을 하고는 있지만 할인 사항을 제외하면 요금의 차이가 없는 일정한 금

액을 징수하고 있음

❍ 하지만 스톡홀름시의 혼잡통행료 징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대별

요금을 차등 징수하고 있다는 점임. 이는 혼잡통행료도 첨두시 가장 막

히는 시간대와 그렇지 않은 시간대에서는 징수요금에 차등을 두는 것임

❍ 물론 서울시 혼잡통행료도 월~금은 오전7시부터 9시까지 징수하며 새벽

및 주말 등 공휴일은 면제를 하고 있으나 이것은 스톡홀름시의 혼잡통행

료 징수 구조보다 단순한 구조로 특정 시간대나 특정일에 대해 징수를

하지 않는 구조임

❍ 서울시에 이를 적용하면 하루 동안 차가 많이 다니는 특정 시간대가 있고

그 시간대에서는 더 많은 요금을 징수하면 더욱 세부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고 혼잡통행료의 징수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만큼 혼잡통행료 요금을 다양하게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활동국(기관) 스웨덴, 핀란드

활동 목적 - 교통위원회 의원 전문성 제고 및 의정활동 역량강화
- 서울시 MaaS, 교통안전 등 관련 정책방향 및 개선방안 도출

활동 기간 ’23.5.18.(목) ~ 5.25.(목), 5박8일

활동자
성 명 이 경 숙 (서명)

소 속 교통위원회

검  토  의  견

❍ 스웨덴은 이미 1990년대부터 교통안전 정책 수립시 생명존중 철학으로

교통안전 정책을 수립했다는 점이 매우 인상깊었음.

❍ 우리나라에서는 최근들어 도로교통법 개정 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 확대나 안전속도 5030정책 등과 같은 교통안전과 관련한 많은 정

책들을 수립하고 있지만, 스웨덴의 생명존중 철학과 함께 도로 주변에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제거하는 forgiving road 방법 등을 참

고하여 선진화된 교통안전 정책 마련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음

❍ 하나의 앱으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한다는 핀란드의 세계적인 MaaS

플랫폼 ‘Whim’은 굉장히 고도화된 전략을 통해 개발된 것으로 보여짐

❍ 서울의 경우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택시 등 주요 교통수단은 매우 발전되

었다고 생각되지만, ‘Whim’과 같은 통합 플랫폼이 우리나라에 보편화되

지 않았다는 점이 매우 아쉬움. 코로나19 해제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유

입이 증가하고 있고, 대중교통 이용자수 또한 늘어남에 따라 핀란드

MaaS 사례를 참고하여 서울시의회의 정책개발과 제도 도입 마련에 대

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활동국(기관) 스웨덴, 핀란드

활동 목적 - 교통위원회 의원 전문성 제고 및 의정활동 역량강화
- 서울시 혼잡통행료, 트램운영 등 관련 정책방향 및 개선방안 도출

활동 기간 ’23.5.18.(목) ~ 5.25.(목), 5박8일

활동자
성 명 이 승 복 (서명)

소 속 교통위원회

검  토  의  견

❍ 혼잡통행료
- 스웨덴 스톡홀름은 혼잡통행료가 상당히 잘 운용되고 있음

- 편란드 헬싱키는 계속 무산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산간오지 지역주민들의

도시진출입이 적은데 그때마다 통행료를 징수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음

- 차량으로 도심 진입 등을 야기할 경제적 환경이 아니라고 판단됨

- 산업의 발전으로 도심지의 인구 집중이 혼잡을 야기하지만, 핀란드의 경우

혼잡의 개념이 우리와는 완전히 다름

- 국가, 문화적 특성상 조용하고 밀집된 것을 싫어하고 간접세에 대한 거부감

이 있음

- 스웨덴의 경우, 제도 시행 전 충분한 사전 분석과 시범 운영 기간을 갖고,

언론을 통해 충분한 제도 홍보가 뒷받침됨에 따라 국민적 합의 및 동의를

이끌어낸 반면, 핀란드는 혼잡통행료와 관련된 지속적인 연구에도 불구하

고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에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음.

- 서울시 혼잡통행료 운행의 향방을 결정하는 데에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요

소 중,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시민이 인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필

요가 있음.



❍ 지하철
- 스크린도어가 없음. 지하철 교통은 우리가 세계적인 수준임

- 우리나라 시스템보다 특장점 없음

❍ 트램
- 인구 천만의 대도시 서울과 비교하기에는 스톡홀름(98.5만명, 2022년),

헬싱키(66.4만명, 2022년)의 규모가 너무 직음

- 오랜 시간동안 트램 노선이 다니는 것에 대한 사회적 암묵적인 질서가 있음

- 우리나라에 궤도형 트램이 도로와 공존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인구이동, 차량 대수 등 비교가 불가한 도시임

- 트램이 관광상품으로서의 역할은 하며 도심 근거리 이동 간에 아주 유용함

- 헬싱키 트램은 운행 속도가 빠르지 않음에도 도심 지역에서 매우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고, 타 교통수단과 선로를 공유하는 신호체계를 운영

하고 있음.

- 위례선 트램의 경우 타 교통수단과 선로를 공유하지 않도록 설계가 되었

으나, 공간적 비효율성 측면이 있어 향후 교통량 확대 시에는 헬싱키의 사

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기타
- 자전거가 활성화 되어있으나 운행습관 등이 아주 거칠음

- 개인용 이동장치 등에 관한 사업이 있으나, 규모 면에서 서울시를 능가하

기는 어려움. 즉 이러한 모든 체계들이 서울시가 훨씬 우수함



활동국(기관) 스웨덴, 핀란드

활동 목적 - 교통위원회 의원 전문성 제고 및 의정활동 역량강화
- 서울시 돔경기장, 묘지공원 등 관련 정책방향 및 개선방안 도출

활동 기간 ’23.5.18.(목) ~ 5.25.(목), 5박8일

활동자
성 명 성 흠 제 (서명)

소 속 교통위원회

검  토  의  견

❍ 스톡홀롬의 ‘프렌즈 아레나’ 돔 구장은 개폐식 지붕으로 개폐되고 돔구장

가운데에 미디어큐브를 설치하여 관중들이 어디서든 볼 수 있도록 함

❍ 서울의 경기장들과 다른 점은 서울의 월드컵경기장은 하이브리드잔디(천

연+인조)를 도입하였고 스톡홀롬은 천연잔디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

가 있으며 이와 관련되어서는 잔디 식생을 위한 장비를 적극 활용한다는

점과 잔디 교체가 신속히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서울의 경기장에 도입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임

❍ 서울의 월드컵경기장, 고척 돔경기장과 스톡홀롬의 ‘프렌즈 아레나’(돔구

장) 교통체계 및 안전대책은 유사하나 교통과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더

욱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은 필요해 보임

❍ 우드랜드 묘지공원은 묘지인지 공원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장묘시

설과 자연경관의 조화가 뛰어나며, 약 100년전에 건설되었다는 점과 세

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는 점에서 국내 유관기관에서 벤치마킹할 필

요성이 있어 보임



활동국(기관) 스웨덴, 핀란드

활동 목적 - 교통위원회 의원 전문성 제고 및 의정활동 역량강화
- 서울시 MaaS, 교통안전 등 관련 정책방향 및 개선방안 도출

활동 기간 ’23.5.18.(목) ~ 5.25.(목), 5박8일

활동자
성 명 이 상 훈 (서명)

소 속 교통위원회

검  토  의  견

❍ 서울시 MaaS(통합교통서비스)는 ‘19년 처음 도입방안에 대해 연구되었

음. 서울시는 대부분의 교통수단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기에 해당분야에 대한 가능성은 높음

❍ 이런 MaaS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Whim’을 활용하여 대중교통 이용

률을 높인 핀란드의 사례는 서울시 MaaS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중

앙 및 지방정부와 함께 유관 민간기관과 협력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야 한다는 시사점을 남김

❍ 한편 ’20년도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장자수 지표가 OECD 33개국 중 28위로 여전히 교통안전 후진국임

❍ 스웨덴의 경우 국가적으로 사망사고 감소 추세에 따라 도로 속도관리,

고속도로 등에 2+1 도로 적용, 운전자가 도로를 이탈해도 충돌사고를

막기 위해 도로 주변 장애물을 제거, 자살로 인한 사고까지 관리하는 등

인간의 생명존중에 대한 높은 인식이 도로 안전 정책에 반영되었다는

것이 중요함

❍ 이에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통 안전대책은 단순히 백화점식 대책보다

인간존중 측면에서 재해석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활동국(기관) 스웨덴, 핀란드

활동 목적 - 교통위원회 의원 전문성 제고 및 의정활동 역량강화
- 서울시 돔경기장, 묘지공원 등 관련 정책방향 및 개선방안 도출

활동 기간 ’23.5.18.(목) ~ 5.25.(목), 5박8일

활동자
성 명 임 규 호 (서명)

소 속 교통위원회

검  토  의  견

❍ 서울시 고척 돔구장의 상업적 활용성 및 건물 누수와 같은 구조 측면에

서의 하자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가장 큰

구장인 Friends Arena 모범 사례를 시찰 및 청취함

❍ 개최되는 행사의 유형에 따라 구장 바닥 환경 최적화에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였으며, 필요시 잔디를 모두 걷어내기도 해야 하고 돔 지붕으로

채광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인공채광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최상의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는 점이 인상깊음

❍ 돔 천장 개폐, 지붕에 약 250톤까지 물건을 매달 수 있고 60여 톤의 미

디어큐브를 매달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구조적 안정성이 엿보임

❍ 사회 캠페인적 의미가 담긴 구장명 Friends Arena를 하나의 브랜드로

이용하여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과 법인 등을 대상으로 고급 라운시 시

설사용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 하고 있다는 점 역시 국내 경기장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보이며, 고척 돔구장 내 상업시설 활성화

및 수익 창출을 위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출장경비 출장경비 출장경비 출장경비 출장경비 출장경비 출장경비 출장경비 출장경비 정산내역정산내역정산내역정산내역정산내역정산내역정산내역정산내역정산내역출장경비 정산내역

  관련근거

  ㅇ「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공무원 여비 규정」등
    - 의원별, 직원 직급별, 도시등급별 등 국외여비 지급 기준

  ㅇ 2023년 서울특별시의회 국제교류 기본계획
    - 의원 1인당 400만원(한도), 직원 1인당 400만원(한도) 예산배정

  소요예산 : 총 76,232,208원

구분 금액 예산과목

의원여비 52,000,000원

의정담당관,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국내ž외 교류

사업, 의회운영 사업, 의정활동수행비, 의회비, 의원국외여

비(205-04)

직원여비 14,882,208원

-의정담당관,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국내ž외 교류

사업, 국내ž외 교류사업, 해외상 호결연도시 교류 및 국제

회의 참석, 여비, 국외업무여비(202-03)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재정운용의 건전성 제고, 시정성과주

의제고, 기관운영경비, 국외업무여비(202-03)

사무관리비 5,100,000원

의정담당관,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국내ž외 교류

사업, 국내ž외 교류사업, 해외상호결연도시 교류 및 국제회

의 참석,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250,000원

의정담당관,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국내ž외 교류

사업, 국내ž외 교류사업, 해외상호결연도시 교류 및 국제회

의 참석,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00,000원

의정담당관,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국내ž외 교류

사업, 의회운영 사업, 의정활동수행비, 의회비, 의정운영공

통경비(205-05)

합계 76,232,208원



  산출내역

구분
(의원)

예산액
(상한액)

공무국외여행 여비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합계
(A+B+C)

항공운임
(A)

체재비 준비금
(C)소계

(B) 일비 식비 숙박비
(할인정액)

박중화 4,000,000원 4,054,956원 2,130,000원

35$×8일
=280$

78$/3×18식
=468$

160$×5박×0.85
=680$

1,894,956원 371,560원 621,036원 902,360원 30,000원

이병윤 4,000,000원 4,054,956원 2,130,000원

35$×8일
=280$

78$/3×18식
=468$

160$×5박×0.85
=680$

1,894,956원 371,560원 621,036원 902,360원 30,000원

김성준 4,000,000원 4,054,956원 2,130,000원

35$×8일
=280$

78$/3×18식
=468$

160$×5박×0.85
=680$

1,894,956원 371,560원 621,036원 902,360원 30,000원

경기문 4,000,000원 4,054,956원 2,130,000원

35$×8일
=280$

78$/3×18식
=468$

160$×5박×0.85
=680$

1,894,956원 371,560원 621,036원 902,360원 30,000원

김종길 4,000,000원 4,054,956원 2,130,000원

35$×8일
=280$

78$/3×18식
=468$

160$×5박×0.85
=680$

1,894,956원 371,560원 621,036원 902,360원 30,000원

김혜지 4,000,000원 4,054,956원 2,130,000원

35$×8일
=280$

78$/3×18식
=468$

160$×5박×0.85
=680$

1,894,956원 371,560원 621,036원 902,360원 30,000원

소영철 4,000,000원 4,054,956원 2,130,000원

35$×8일
=280$

78$/3×18식
=468$

160$×5박×0.85
=680$

1,894,956원 371,560원 621,036원 902,360원 30,000원

윤기섭 4,000,000원 4,054,956원 2,130,000원

35$×8일
=280$

78$/3×18식
=468$

160$×5박×0.85
=680$

1,894,956원 371,560원 621,036원 902,360원 30,000원

이경숙 4,000,000원 4,054,956원 2,130,000원

35$×8일
=280$

78$/3×18식
=468$

160$×5박×0.85
=680$

1,894,956원 371,560원 621,036원 902,360원 30,000원

이승복 4,000,000원 4,054,956원 2,130,000원

35$×8일
=280$

78$/3×18식
=468$

160$×5박×0.85
=680$

1,894,956원 371,560원 621,036원 902,360원 30,000원

성흠제 4,000,000원 4,054,956원 2,130,000원

35$×8일
=280$

78$/3×18식
=468$

160$×5박×0.85
=680$

1,894,956원 371,560원 621,036원 902,360원 30,000원

이상훈 4,000,000원 4,054,956원 2,130,000원

35$×8일
=280$

78$/3×18식
=468$

160$×5박×0.85
=680$

1,894,956원 371,560원 621,036원 902,360원 30,000원

임규호 4,000,000원 4,054,956원 2,130,000원

35$×8일
=280$

78$/3×18식
=468$

160$×5박×0.85
=680$

1,894,956원 371,560원 621,036원 902,360원 30,000원



구분
(직원)

예산액
(상한액)

공무국외여행 여비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합계
(A+B+C)

항공운임
(A)

체재비 준비금
(C)소계

(B) 일비 식비 숙박비
(할인정액)

장훈 3,720,552원 3,720,552원 2,130,000원

30$×8일
=240$

59$/3×18식
=354$

137$×5박
×0.85
=582$

1,560,552원 318,480원 469,758원 772,314원 30,000원

민향식 3,720,552원 3,720,552원 2,130,000원

30$×8일
=240$

59$/3×18식
=354$

137$×5박
×0.85
=582$

1,560,552원 318,480원 469,758원 772,314원 30,000원

온순현 3,720,552원 3,720,552원 2,130,000원

30$×8일
=240$

59$/3×18식
=354$

137$×5박
×0.85
=582$

1,560,552원 318,480원 469,758원 772,314원 30,000원

두미정 3,720,552원 3,720,552원 2,130,000원

30$×8일
=240$

59$/3×18식
=354$

137$×5박
×0.85
=582$

1,560,552원 318,480원 469,758원 772,314원 30,000원


